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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임의 표본추출한 경기지역 대학생 331명을 대상으로한 설문 결과에 대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
다. 연구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불안, 우울,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불안과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안,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별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
생은 불안이, 여학생은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데 있어서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불안, 우울, 스마트폰중독, 성별 조절효과, 구조방정식모형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on the effects of anxiety and depression on 
college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For this purpose, 331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were conducted a 
survey,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 had higher levels of 
anxiety,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than male. Second, th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nxiety and depression on smartphone addiction revealed that depression affects 
smartphone addiction. Third, gender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effects of anxiety and depression on 
smartphone addiction. Anxiety affected male, while depression worked on femal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discussed that different approaches are needed depending on gender in preventing and intervention 
for smartphon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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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유용성을 가진 스마트폰은 더

이상우리생활에없어서는안될필수품이되었다. 이를

반영하듯스마트폰가입자수는해마다가파르게증가하

여 세계적으로 1조 5,000만 명 이상에 이른다. 국내에서

는 이미 2014년 9월에 가입자 수가 4,000만 명을 넘어섰

으며. 2015년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조사에서 88%로

조사대상국가중가장높은보급률을기록했다[1]. 이는

세계평균인 43%의배를넘어서는수치이며, 호주(77%),

이스라엘(74%), 미국(72%) 등 뒤를 잇는 국가와도 상당

한격차를보이는결과이다. 더욱놀라운것은 2007년스

마트폰 보급률이 0.7%에 불과하여, 이러한 급격한 변화

가 10년도 되지않은짧은기간동안이루어졌다는점이

다.

10년도되지않은짧은기간동안국민대부분이스마

트폰 사용 환경에 급격히 노출되면서, 스마트폰 과다 사

용에 대한 염려도 늘고 있다. 인터넷이나 온라인 게임을

포함하여 스마트폰의 중독적 이용은 정신건강과 대인관

계는 물론, 일상생활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3,4,5]. 실제로 가입자수의 증

가와 함께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도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6]에 따르면, 2015

년 만3~59세 스마트폰이용자중상담및치료가필요한

고위험군의 비율은 2.4%였으며, 잠재적 위험군은 13.8%

로 보고되어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16.2%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국내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 실태[7,8,9,10], 중독 척도 개발

[11,12,13,14], 중독 예방 및 치료관련 프로그램 연구

[15,16,17,18], 중독 원인탐색[19,20,21,22], 중독이미치는

영향 분석[23,24,25]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중 실태조사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중독

은 연령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를 자세히 보면 10대(31.6%)와 20대

(24.2%)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30대(14.5%)와 40대

(10.7%), 50대(5.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보고되었

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이러한 결과는청소년스마

트폰과다사용에대한우려와맞물려아동․청소년을대

상으로한스마트폰사용의예방및치료적관심으로이

어지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 과다 사용비율이 10대 못지않게 높

은 20대의경우아동및청소년등에비해연구적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 통상적으로 성인은 ‘자신의 삶을 자율

적으로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회적 공감

대가형성되어있기에스마트폰사용도스스로통제해야

한다는인식도이와연관되어있다. 그러나국내성인집

단의스마트폰과위험군비율은해마다빠르게증가하고

있으며[6], 이 중에서도 초기 성인기의 대학생들은 자신

의 삶에 대한 재량권이 커지고, 타율적 통제가 적어지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더욱 취약

한 상황에 높여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성인기에

접어드는대학생들이스마트폰중독에취약하게되는원

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할 필요성

이 있다.

1.1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 불안
최근 스마트폰 중독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은 주로

인터넷 및 휴대전화 중독과 연관성이 밝혀진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자기

통제력, 스트레스, 충동성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들이

주를 이루며, 그 중에서 우울과 불안은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보고되는 주요 변인이다.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우울[26,27]과 불안[28]은 스마

트폰 과다사용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성인 대상 연

구에서도 불안[29,30]과 우울[30]은 스마트폰 중독과 정

적상관을나타내는것으로보고되었다. 다만우울, 불안

과 스마트폰중독간의인과관계관련연구는그수가적

고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우

울과 불안 영향력[31,32,33]과, 불안을 제외한 우울의 영

향력[34] 등이혼재한다. 이러한불일치에는다양한원인

이있을수있으나, 스마트폰중독과정신건강변인에대

해성별차가뚜렷하다는점으로미루어볼때성별이주

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을 추론할 수 있다.

1.2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비

교적 일관된 결과를 찾을 수 있다. 청소년[33], 대학생

[34], 성인[29,35] 집단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스마트

폰중독경향이높은것으로보고된다. Demirci 등[3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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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여성과저연령집단사용자가스마트폰과다

사용및중독에더취약하다는결론을제시하여이와맥

락을같이한다. 이와같은여성과남성의스마트폰중독

경향차이는스마트폰중독영향요인및개입방안연구

에있어서도성별에따른차이가있는지밝혀야할필요

성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이 스마트

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

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2016년 6월～9월에 경기 지역 대학생

340명을 임의표본 추출하여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9부를 제외하고 331명(여자 193명,

58.3%)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22살(SD=3.37)이었다.

2.2 연구도구
2.2.1 불안
육성필,김중술[37]이 번안한 Beck의 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이하 BAI)를 사용하여 불안을 측정

하였다. BAI는 Beck, Epstein, Brown과 Steer[38](1988)

등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로 증상 정도에 따라 0∼3점의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평정 점수의 범위는

0∼6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최대우도법과직접오블리민방식을적용한탐색적요

인분석 결과, 공통성(0.4 이하) 및 요인 부하량(0.4 이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7문항을 제외한 14문항을 잠재변

수에대해동일한부하량을갖도록두개의꾸러미로설

정하였다. 이는 Russell, Kahn, Spoth 와 Altmaier[39]의

제안에따른것으로, 문항꾸러미(item parcelling)들이해

당 잠재변수를 같은 수준에서 반영할 때 꾸러미 효과가

최대화 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

의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각꾸러미

의 신뢰도 계수는 .76과 .77로 보고되었다.

2.2.2 우울
이영호와송종용[40]이번안한한국판 Beck 우울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를 사용하여 우

울수준을 측정하였다. BDI는 임상적인 우울증상을 토대

로,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그리고 생리적 영역

을 포함한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Beck, Ward,

Mendelson, Mock와 Erbaugh[41]가 개발한 자기 보고형

척도이다.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0∼3점의 4점척

도로, 점수범위는 0-63점이다. 한국판 BDI의총점수범

위는 0∼9점까지는 ‘우울하지않은상태’ 10∼15점까지는

‘가벼운 우울 상태’ 16∼23점 까지는 ‘중한 우울 상태’ 24

∼63점까지는 ‘심한 우울 상태’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탐색적요인분석결과, 공통성(0.4 이하) 및 요인부하

량(0.4 이하) 기준에부합하지않는 2문항을제거하고 19

문항을두개의꾸러미로묶었다. 이 척도의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각꾸러미의신뢰도계수

는 .74과 .80으로 보고되었다.

2.2.3 스마트폰 중독
한국정보화진흥원[42]에서 개발한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상생활 장애,금단,

내성, 가상세계지향성의 4개의 하위요인 총 15개 문항으

로 이루어져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4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

범위는 15점에서 60점까지로총점 44점 이상이면고위험

사용자 군으로, 총점 40점 이상에서 43점 이하면 잠재적

위험사용자 군으로, 39점 이하면 일반 사용자 군으로 분

류된다.

본연구에서는일상생활장애와금단의 2개 영역관련

9문항에대한탐색적요인분석결과 ,기준에부합하지않

은 1문항을 제거하고 총 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α)는 .83으로 나

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일상생활장애 .72, 금단증상

.79로 보고되었다.

2.3 자료 분석
첫째, 수집된각척도문항의신뢰도와타당도를검증

하기위해 SPSS 21.0을 활용하여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탐색적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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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도출된 문항꾸

러미들을 각 측정변수들로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쨰, 성별에 따라 불안, 우울,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요인의타당성검증및연구모형의적합도를

검증하기위해 AMOS 18.0을 이용하여확인적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따른가설검증을위해 AMOS

18.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및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 실시

하여 조절효과(moderation effect)를 도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변인간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우선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자료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여 자료가 정

규분포의가정을따르는지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자료는

정규분포의기준인왜도< 2, 첨도< 7를충족시켜[43], 모

든 요인에 걸쳐 분포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

로 간주되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는 데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5 6 7
1 1.00 　 　 　 　 　 　
2 .75** 1.00 　 　 　 　 　
3 .80** .79** 1.00 　 　 　 　
4 .47** .52** .55** 1.00 　 　 　
5 .52** .53** .56** .82** 1.00 　 　
6 .15** .14* .13* .17** .21** 1.00 　
7 .23** .15** .17** .15** .25** .56** 1.00
Mean 3.50 3.21 3.00 4.27 4.13 8.60 8.71
SD 3.18 3.19 2.94 3.52 3.53 2.54 2.43

skewness 1.36 1.24 1.37 .82 1.02 .23 .05
kurtosis 2.13 1.37 1.43 .20 .62 -.12 -.70

<Table 1> Descriptive & Correlation Statistics 

상관관계분석결과, 모든변인들의상관계수값은 p <

0.05, p < 0.01 수준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불안과 우울은 정적상관을 보였고, 우울

과 스마트폰 중독은 정적상관,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은

정적상관을 보였다<Table 1>.

3.2 성별에 따른 불안, 우울, 스마트폰 중독 수준 
차이검증

성별에 따라 불안, 우울, 스마트폰중독 수준에차이가

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 t 검정을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자집단이 남자집단에 비해 불안수준이 유의하게 높았

다(t=-3.31, df=318, p<.001). 또한, 우울수준도 여자집단

이 남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t=-4.03, df=318,

p<.001), 스마트폰중독수준도여자집단이남자집단에비

해유의하게높았다(t=-4.92, df=318, p <.001)<Table 2>.

Gender N Mean SD t　 df　

Anxiety
M 134 7.90 8.07 -3.31***

　
318
　F 186 11.07 8.75

Depression
M 134 7.57 6.86 -4.03***

　
318
　F 186 10.95 7.79

Smartphone
Addiction

M 134 30.90 7.06 -4.92***
　

318
　F 186 35.10 7.83

*** p < .001

<Table 2> Descriptive & T-test Statistics by Gender 

3.3 측정모형 검증
3.3.1 확인적 요인 분석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 추정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절

대적합지수인 검증, RMSEA와 증분적합지수인 CFI,

NNFI, TLI를 사용하였다. CFI는 모형의 간명성은 고려

하지 않지만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모형

의 오류를 측정하며, TLI, RMSEA의 경우 표본크기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고 설명력과 동시에 모형의 간명성

도고려하는특성을가지기때문이다[44]. 적합도의해석

기준은 CFI와 TLI는 .90이상을 좋은 적합도로, RMSEA

는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미만이면 괜찮

은 적합도(reasonable fit), .10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mediocre fit),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이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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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 통계치는 χ2= 18.472, df=22,

p=.072, CFI=.984, NFI= .986, TLI=.989, RMSEA=.046으

로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χ2 p df NFI TLI CFI RMSEA

measurement
model

18.472 .072 22 .986 .989 .984 .046

<Table 3> Fit indices of the model

3.3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적합도지수통계치는 χ2=23.575, df=22, p=.370,

NFI= .986, TLI= .989, CFI= .984, RMSEA= .046으로 적

합하다고 판단된다.

[Fig. 1]에서각경로계수를살펴보면, 첫째, 불안이스

마트폰 중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Fig. 1]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4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3.4.1 측정동일성모형
측정모형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

하여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검증을 실시

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우선 각각의 집단에서

추정된 기저모형을 다집단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허준[45]에 의하면, 측정동일성검증은기본가정이동

일한모집단또는이질적모집단이라고하더라도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모집단 내에서 추출하여, 각종 변화량(분

산)의 분포가 동일한 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집단의 다수의 응답자들이 측정도구(설문

지)에 대해동등하게 인식하고있다는 것을확인하는과

정이다.

측정동일성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1단계는 형태동일

성, 2단계는 요인계수동일성, 3단계는 공분산/잠재변수

분산 동일성, 4단계는 요인계수,공분산 동시 동일성, 5단

계는 요인계수, 공분산, 오차분산 동시 동일성 측정이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일반적으로 측정동일성을 만족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1단계와 2단계의측정동일성이만

족하면전체적으로측정동일성이있다고판단을내릴수

있다. 또한, χ2은표본의크기에영향을받아표본이크면

관찰된 공분산과 예측된 공분산의 차이가 경미 한 경우

도 모형을 기각시킬 수 있으므로, 비교적 표본크기에 덜

민감한 간명성을 고려한 모형 적합도지수 TLI, CFI,

RMSEA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44].

그 결과 <Table 4>에나타난바와같이, 우선모든잠

재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수정을 자유롭게

한 무제약모형인 형태동일성모형(모형1)의 적합도는 만

족할만한수준이었다. 그리고, 남녀집단에요인계수를동

일하게부여한모형(모형2)는 ΔTLI= -.009, ΔCFI= -.006,

ΔRMSEA= .017, 공분산,잠재변수분산을 동일하게 부여

한모형(모형3)은 ΔTLI= -.008, ΔCFI= -.006, ΔRMSEA=

.016, 요인계수, 공분산, 잠재변수분산을동일하게부여한

모형(모형4)은 ΔTLI= -.010, ΔCFI= -.008, ΔRMSEA=-

.019, 요인계수, 공분산, 잠재변수 분산, 오차분산을 동일

하게부여한모형(모형5)로 나타나형태동일성모형과적

합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의 차이를 분석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model χ2 df p TLI CFI RMSEA
1. 23.575 22 .370 .998 .999 .015
2 34.522 26 .122 .989 .993 .032
3 36.652 28 .127 .990 .993 .031
4 43.522 32 .083 .988 .991 .034
5 65.555 28 .127 .977 .979 .046

<Table 4> Analysis of adequacy of th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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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성별 조절 효과 분석
일반적으로구조방정식모형을통해조절효과를분석

하는 경우에는 조절변수에 영향을 받는 모수

(parameters) 간의임계치(C.R: critical rations)를 비교하

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46]. 만약 비교된 모수 간

의임계치의절대값이유의수준 .05에서기각역의 1.96보

다 클 경우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path coefficients)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즉, 두집

단 간의 경로 계수의 차이가 유의하며, 조절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5>에 제시된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보면,

모형에서 나타난 잠재변수들간의 경로가 남녀집단에서

차이가있음을알수있었다. 자세히살펴보면, ‘불안→스

마트폰중독’ 경로에 있어 남자(β=.299, p<.01)의 경로계

수는 유의미하였으나 여자( β=-.065, p>.05)의 경로계수

는 유의하지 않았다. 모수 짝 비교를 위한 검정통계량은

t=3.98로 나타나, 이는 유의수준 .05에서의 기각역 ±1.96

보다 크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는 유의하였다.

‘우울→스마트폰 중독’의 경로에 있어 남자(β=-.017,

p>.05)는 유의하지않았으나여자(β=.343, p<.01)의 경로

계수는 유의하였고, 모수 짝 비교를 위한 검정통계량도

t=-3.30이었다. 이는 유의수준 .05에서의 기각역 ±1.96보

다크기때문에성별에따른조절효과는유의하였다. 즉,

남자집단에서는 불안이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만우울은스마트폰중독에미치는영향이유의미하지않

았으며, 여자집단에서는 우울이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나 불안은 스마트폰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h
β SE C.R

Group
Comparison

M F M F M F. t result
anxiety
→

Smartphne
addiction

299** -.065 .092 .079 1.96 -.547 3.98 accept

depression
→

Smartphne
addiction

-.017 .343** .086 .067 -.114 2.653 -3.30 accept

<Table. 5> Moderating effect by Gender 

*** p < .001, ** p < .01, * p <. 05
[Fig. 2] Analysis of male group

*** p < .001, ** p < .01, * p <. 05
[Fig. 3] Analysis of female group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영향에있어서성별의조절효과를검증하는데있

으며, 이를위해구조방정식모형을설계하고검증하였다.

본연구를통하여확인된결과와논의할점은다음과같

다.

첫째, 성별에 따른 우울, 불안, 스마트폰 중독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다는 연구[47]

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여성이 더 높은 의존도를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48, 49, 50, 51]와도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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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울과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우울은 스마

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우울과자기통제력이스마트폰중독사이를완전매

개한다고밝힌김병년[26]의 연구를지지한다. 또한성인

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중독과, 우울, 불안, 충동, 정신

증 등 정신건강 변인들과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밝힌

선행연구들[50, 52, 53]과맥락을같이한다. 한편불안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간 정적 상관

을 보고한 선행연구결과[54, 56, 57]와 일치하지않는다.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

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불안, 우울이스마트폰중독에미치는영향에대

한성별의조절효과를분석한결과, 남학생은불안이, 여

학생은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이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남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간 관계에 성별의 조

절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연구결과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논의할수있다.

먼저, 연구 결과에서남성의경우불안이스마트폰중

독에 영향을 주고, 여성의 경우 우울이 스마트폰에 영향

을준다는사실은 남녀모두부정적정서가스마트폰중

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57].

남자는 위협과 두려움(불안이 일반적으로 암시하는)이

스마트폰사용을촉진시키고, 여성은생활스트레스와좌

절(우울이 일반적으로 암시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촉진

한다고 할 수 있다[58].

둘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대

한남녀차이는스마트폰사용목적에서비롯된것일수

있다. 즉, 남성들이스마트폰을통해게임이나동영상시

청 등을 주로 하는데에 비해 여성들은 SNS 등 통해 주

변인과의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59]. 이러한 차이는

스마트폰과다사용의예방및중재의목표및방법설정

도성별에따라다르게이루어져야함을보여준다. 즉, 스

마트폰사용에대한상담과예방교육은남녀차별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남녀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본연구결과우울과불안이스마트폰중독에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이 선행되

어인터넷중독을유발한다는 Young과 Rogers[60]의 주

장에 근거하여 그 관계를 구조화할 수 있다. Young과

Rogers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은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부족한 부분, 즉, 낮은 자존감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미숙한 사회적 행동 등을 숨기고,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

기위해 인터넷을통한상호작용에빠져들게된다고하

였다.

이를바탕으로생각해볼때, 스마트폰중독은불안및

우울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며, 이것이 부정

적정서를다시유발하는악순환구조를갖고있음을유

추할수있다. 특히본연구결과불안과우울이서로밀

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정신건강 요인

의중요성인식및관리의필요성과함께변인간의관계

를 보다 자세히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스마트폰과다사용이나중독이외현적행동인

것과는 달리, 우울이나 불안은 내현적 정서문제이므로

겉으로잘드러나지않고그중요성또한간과되기쉽다.

향후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중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교육과함께불안이나우울등정신건강상태를확

인하고 이를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넷째, 불안과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성별은조절효과를가지며, 남성은불안, 여성은우

울이 스마트폰 중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남녀가스마트폰의사용행태및중독수준에차

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원인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는 행위는 불안이나 우울을 감소

시키기 위한 부적응적 대처 전략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은 자신이 불안이나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스마트폰에 집착

하는 행위에만 초점을 두곤 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

과관련된정서상태에대한인식없이중독적행위에대

해서만대처하는것은그효과성이낮을뿐아니라근본

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남성의 불안 및 여성의

우울유발상황에대한적응적대처방식과정서조절전

략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의 대학생 집단만을 분석하였

기때문에향후지역및연령의다양성을확보한후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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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연구는선행연구에서대표적정신건강요인으

로 밝혀진 불안과 우울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불

안과 우울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정신건강 요인과 스마

트폰 중독간의 관계를 탐색한다면 임상적으로 보다 의

미있는결과가도출되어치료적활용도가높아질수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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